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4.15)

□ 2021.4.15.(목) 07:54:15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4월 14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0건, 모두 해외유입(광둥 4건, 상하이 3건, 

산시(山西) 1건, 후베이 1건, 쓰촨 1건)

□ 2021.4.5.(월)~4.15.(목)

ㅇ 中 신규 확진자 10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14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해외유입 10명), 신규 퇴원 환자가 11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1명(해외유입 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297명(해외유입 216명), 누적 신고 확진

자는 9만 457명(해외유입 5464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524명(해외유입 5248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15명(해외유입 15명)으로 집계됐으며 0명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300명(해외유입 280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612명(퇴원 환자 1만 1237명, 사망자 209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49명(퇴원 환자 48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067명(퇴원 환자 1029명, 사망

자 11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4.15)

ㅇ 中 후베이 우한, 코로나19 백신 누적접종 약 400만 회분

  우한(武漢)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우한시는 3월 13일부

터 4월 8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400만 도스를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한시는 시민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접종진료소를 49곳에서 302곳으로 확대했다. 또 이동접종차

량 4대를 구매·임대하고 임시접종소 58곳을 증설해 접종단원(대)이 1020곳으로 늘어났다. 우한시는 

일부 시민들이 평일에 접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접종 시간을 저녁 10시로 연장하고 근무 인원

을 3000여 명 늘려 도착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소재지의 학교·기업 등 인원이 밀집되는 

특수장소에는 최소 2~3곳의 임시컨테이너접종소나 이동접종차량을 확충해 집중적으로 접종했다.(人
民网, 2021.4.9.)

ㅇ 솔로몬제도 지원 中 백신 솔로몬제도 도착

  4월11일 중국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백신을 탑재한 전세기가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공항에 

도착했다. 솔로몬제도는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받은 첫 태평양 섬나라이다. 이번에 지원한 백신은 중

국 시노팜(Sinopharm)이 생산한 코로나19 불활성화 백신이다.(新华社, 2021.4.13.)


